
2009 년 나팔절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공동체들은 이번 주 예슈아의 주 되심 안에서 함께 나팔절을 

기념하기 위해 모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지만, 

나팔 (쇼파르)의 완성된 의미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레 23:24 –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칠월 곧 그 달 일일로 안식일을 

삼을찌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우리는 여리고 전투 (수 6)에서 나팔의 의미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계시록의 7 개 나팔에 나타납니다. 요한 계시록의 7 개 나팔은 

나팔절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를 가르쳐 줍니다. 

 

나팔절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는 계시록의 나팔들인 것입니다. 계시록의 나팔들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도 또한 나팔절입니다. 예슈아의 십자가가 유월절과 연결되고, 

성령 강림이 오순절과 이어져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환란을 통한 심판은 

나팔절과 관계된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제사 의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상징을 배우게 되는데, 그 예언적 

의미는 신약에 드러납니다. 예언적 의미는 그 상징들 자체를 먼저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신 29:28 –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토라에 부분적으로 드러난 것들이 계시록에는 온전히 나타납니다. 뿌리와 열매는 

연결된 것입니다. 주님의 비밀한 것들이, 계시록의 열린 하늘의 단계까지, 

점차적으로 공개됩니다. 

 

계 1:1 – 메시아 예슈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일곱 천사들이 일곱째 달의 나팔절에, 일곱 나팔을 받아 일곱 교회에 불게 됩니다. 

나팔절은 일곱 나팔의 성경적 뼈대입니다. 이것은 왕 되신 메시아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때의 심판과 환란을 상징합니다. 

 

계 8:6 –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각각의 나팔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계시가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각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계시와 심판이 동시에 임했습니다. 땅 위에 울리는 나팔 소리는 

하늘의 나팔 소리와 맞아 떨어집니다. 일곱째 나팔로써, 일곱째이자 마지막인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계 10:7 –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나팔 소리와 환란과 더불어, 하나님의 비밀이 선포됩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남은 자들에게 예언적 겉옷 (mantle)이 임하여, 이러한 계시들이 선포될 걸로 

믿습니다. 저희는 레위기의 상징을 보존해 온 이스라엘 종교 공동체와 마지막 때 

예언적 계시를 기다리고 있는 전세계의 성령 충만한 교회 사이의 연결 고리입니다. 

 

계 11:1 –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하되 

 

너무나 놀라운 이 예언은, 반은 좋고 반은 나쁜 것입니다. 국제 정부 연합이 성전 산 

지역을 관할하고 그것을 유대인들의 성전 역할을 포함한 초종교적 중심지로 

바꿔버릴 때 (어쩌면 7 년 환란의 전반부에)가 올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정통 

유대교인들의 권한이 커져가고, 예루살렘에 대한 열국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져가는 

걸 보면, 이러한 시나리오가 멀게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최근 마돈나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이스라엘이 세계 “영적 에너지”의 

중심이라는 선포를 했습니다. 이새벨의 영에 있어, 여자 대사제 격인 자의 입에서 

나온 이상하지만, 옳은 예언입니다.  

 

올해 이스라엘은 언약의 가치를 내세운 사실상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조지 

부시가 미국 대통령이었을 때, 그는 언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에후드 

올메르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언약을 말하지 않자,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이 말씀하는 시대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가 코 앞에 온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예슈아 재림 이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마지막 계시입니다. 

예슈아께서는 이 땅과 그 체제의 모든 권세를 취하려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 나팔의 

계시는 바로 이에 대한 것입니다. 

 

계 11:15 –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메시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나팔 소리가 땅에서 하나 나고, 하늘에서 하나 납니다. 거기에 따른 천상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물리적 귀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상의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영적 

귀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에 따른 천상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필요로 하시는 건, 그저 쇼파르를 불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희가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의 예언적 메시지를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단순한 화재 보험 (지옥 탈출)이나, 헬리콥터 티켓 

(천국행)이 아닙니다. 이 지구의 소유권에 대한 증서입니다. 통치 권세에 대한 

성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통해 이스라엘에 이 지구를 다스리도록 위임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지만 더 크신 분 (David's greater Son)께서 다윗의 뿌리를 따르지만 

더 큰 왕국 (David's greater kingdom)을 다스리려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분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다스리길 바라십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남은 자들은 

예언적 겉옷을 집어 입고, 그 왕국의 임함을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신실하게 행하면,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매개적 도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